
 

홈 > 뉴스 > 기획 > 문화유산재발견  

"내력 알 수 있는 유물 사라져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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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전 실측조사에서 탑 몸돌 안에 사리공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당시 전문가들은 그 안

에 석탑의 기원과 내력을 알 수 있는 유물이 있었지만 도굴된 것으로 판단했죠.” 

  

  

불탑사의 희정스님(사진)은 1998년 불탑사오층석탑의 실측조사 과정을 언급하며 “안타깝게도 사

리공 내부가 비어 있어 누군가가 훔쳐간 것으로 추정됐다”며 아쉬움을 털어놨다. 

  

  

희정스님은 옥개석 네 귀퉁이의 처마 끝이 훼손된 것과 관련해 “과거 해체 복원 때에도 그 부분

이 훼손돼 있었다”며 “전문가들은 훼손 지점에 풍경 같은 것이 달려 있었는데 외부 충격 등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처마도 훼손된 것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희정스님은 “현재 석탑 주변에 대한 정비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 석탑 자체도 이끼와 

풍화로 인해 훼손이 빨라져 정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문화재청 등과 협의해 석탑에 대한 복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희정스님은 진입로를 사이에 두고  이웃한 또 다른 사찰인 원당사를 거론한 후 “편액을 확인하지 

않고 원당사에서 오층석탑을 찾는 해프닝이 자주 발생한다”며 “지금의 원당사는 1920년대 세워진 

사찰이고 불탑사는 고려시대 때 창건된 원당사의 옛 터에 1914년 다시 지어졌다”고 설명하며 웃

음을 지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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